
□ 한-베트남 FTA 제2차 협상이 5.22(수)～24(금)간 베트남 하노이

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우리측은 최동규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

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예정

ㅇ 베트남측은 부 휘 손(Bui Huy Son) 산업무역부 아태시장접근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업무역부, 외교부 등 관계관 참석 예정

□ 이번 제2차 협상에서 양국은 기 협의한 한-베트남 FTA 협상

운영세칙(TOR : Terms of Reference)을 바탕으로 상품, 원산지․

통관, 서비스, 투자 등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예정임

□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에는 한-

아세안 FTA가 이미 발효*하여 이행중이나, 한-베트남간 양자

FTA는 한-아세안 FTA를 업그레이드하여 양국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한-아세안 FTA : (상품)'07.6.1 발효, (서비스)'09.5.1 발효, (투자)'09.9.1 발효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문의: FTA정책관 최동규 국장(2110-4800), 최진원 과장(2110-5201)

한-베트남 FTA 제2차 협상 개최

참고 : 1. 한-베트남 교역 투자현황

2. 한-베트남 FTA 추진경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최진원 과장(☎ 02-2110-52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한-베트남 교역․투자 현황

[ 교역 현황 ] 

□ 지난 ‘92년 한․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양국간 교역규모는 40배

이상 성장하여 ’12년 베트남은 아세안 제3위 교역 대상국

* ‘12년 아세안 교역규모 순위(억불): ①싱가포르(324.7), ②인니(296.4), ③베(216.7)

ㅇ ’12년 한국의 對베 수출액은 159.5억불(전년대비 18.4% 증가), 수입액은

57.2억불(전년대비 12.5% 증가)으로, 102.3억불 흑자 기록

* 전통적으로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국임

< 한-베트남 연도별 교역 현황 >

(단위 : 억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수 출
금액 34.3 39.3 57.6 78.0 71.5 96.5 134.6 159.5
증가율 5.4 14.5 46.7 35.5 -8.4 35.0 39.5 18.4

수 입
금액 6.9 9.3 13.9 20.4 23.7 33.3 50.8 57.2
증가율 3.1 33.3 50.5 46.4 16.3 40.5 52.6 12.5

무역수지 27.4 30.0 43.7 57.7 47.8 63.2 83.8 102.3

□ 수출 품목은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생산과 관련 부품․소재 위주,

수입 품목은 자원 및 섬유 신발 등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역수입 위주

ㅇ ‘12년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등 5대 품목이 對베트남 수출의 30% 차지

ㅇ 동 기간 5대 수입 품목은 의류, 원유, 신발, 목재류, 기타석유제품

이며, 對베트남 수입의 40% 차지

< 한-베트남 품목별 교역현황 >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순위
수출('12년) 수입('12년)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2,147 212.9 의류 1,084 12.5
2 석유제품 1,169 7.4 원유 830 △9.8
3 철강판 1,106 △18.4 신발 303 23.6
4 합성수지 882 8.5 목재류 175 17.8
5 무선통신기기 856 △37.0 기타섬유제품 171 8.0

총계 15,950 총계 5,720



[ 투자 현황 ] 

□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지속 확대되어 현재 3,071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약 2,700여 개 한국기업), 한국은 일본에 이은 제2위 투자국

* ①일본(1,710건, 281억불) ②한국(3,071건, 242억불) ③대만(2,246건, 237억불)

④싱가포르(1,063건, 233억불) (‘12년 7월 누계 신고기준, 베측 통계)

ㅇ 베트남은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한국의 제4위 투자대상국*임과

동시에 아세안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12년 누계 153억불 투자

* 한국의 투자순위(‘12년 누계 신고기준, 수은 통계) : ①(미국) 21,686건, 643억불,

②(중국) 46,571건, 567억불, ③(홍콩) 4,192건, 175억불 ④(베트남) 6,796건, 153억불

□ 제조업 투자는 베트남 경제 발전에 따라 전기 전자 분야 등으로 고도화

* 제조업종별 투자 비중 변화(‘92～’00→‘06～’10): 경공업 36.4% → 26.1%,

1차금속 및 전기 전자 등 30.4% → 36.8%

ㅇ 對베 5대 투자분야는 제조업(65.1억불), 광업(32.9불), 부동산업․임대업

(24.8억불), 건설업(11.2억불), 금융․보험업(6.1억불) 순(‘12년 누계, 신고기준)

* 주요투자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SK에너지, GS건설,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삼성물산, 경남건설 등

□ 한편 베트남의 對韓 투자는 총 86건, 총 11.1백만불(12년 6월누계, 신고

기준)로서 건수나 금액면에서 미미한 수준임

ㅇ 베트남의 對한국 투자는 ‘05년 1.1백만불 기록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가 ’11년에 투자가 증가하여 5.0백만불 기록

* 투자추이(단위:백만불): (‘06)0.4→(‘07)0.5→(‘08)0.4→(‘09)1.0→(‘10)0.8→(‘11)5.0→(‘12 6월)1.1

< 한․베트남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건)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6월 누계*

對베

투자

금액 388 1,793 2,779 1,910 964 2,147 1,502 913 15,308

건수 377 572 838 823 640 758 715 739 6,796

對韓
투자

금액 1.1 0.4 0.5 0.4 1.0 0.8 5.0 1.1 11.1

건수 3 5 7 9 13 15 15 3 86

* 누계 : 對韓 투자 (‘62년-’12년), 對베트남 투자 (‘68년-’12년 6월)

참고2 한-베트남 FTA 추진경과

□ 2009.10.21 한·베트남 정상회담시 2009년내 FTA 공동작업반 설치

논의에 합의

□ 2010.3.22 한·베트남 통상장관회담시 공동작업반 설치 및 운영지침 합의

□ 2010.6월부터 2011.10월까지 총 6차례 공동작업반 회의 개최

ㅇ 2010.6월(서울), 10월(하노이), 2011.3월(서울), 7월(하노이), 8월(부산), 10월(다낭)

※ 한 베트남 FTA가 양국간 교역 및 GDP, 후생 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양국간 FTA 협상 추진을 권고

□ 2011.11.8 한·베트남 정상회담시 공동보고서 채택

ㅇ 양국간 FTA 협상 가능성 검토를 포함, 교역·투자 관계의 확대 및

심화 노력 지속에 합의

□ 2012.2.21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 2012.3.28 한·베트남 정상회담시 양국의 필요한 국내절차가 종료 되는대로

양자간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기로 합의

□ 2012.4.20 한․베트남 FTA 공청회 개최

ㅇ 한·베트남 FTA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대한국내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확인

□ 2012.4.30~5.2 FTA 추진위원회(서면) 개최

□ 2012.5.10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

□ 2012.8.6 한·베트남 양자통상장관 회담 개최 계기 한·베트남 FTA 협상개시

□ 2012.9.3-4 한-베트남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 2012.12.12 한-베트남 FTA 세미나 개최(하노이)

□ 2012.12.14 한-베트남 FTA 수석대표 회담 개최(하노이)


